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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고장답게 조랑말 이용해 도정했던 농구  

제주 애월읍 하가.신엄리 말방아 2기 국가 중요 민속자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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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방앗간이 없던 시절 선조들이 곡물을 도정하는 데 사용했던 농구가 바로 방아다. 납작한 

돌이 서로 물린 틈 사이에 곡식을 넣고 돌려 곡물의 껍질을 벗기고 갈아내는 원리다. 

  

제주가 말의 고장인 만큼 도민들은 방아에도 말을 활용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말방아다. 다른 

이름이 몰방아나 몰방애, 연자방아, 연자매, 연자마 등인 말방아는 조랑말의 힘을 빌려 방아를 돌

렸다. 아랫돌 위에 놓인 윗돌이 아랫돌 중앙에 꽂힌 나무의 축을 따라 회전하며 곡식을 도정하는 

방식이다. 

  

몰방아는 눈비를 피해 오랫동안 보존하며 사용하기 위해 초가의 내부에 설치됐다. 이 초가는 ‘몰

고렛집’이나 ‘말방이집’, ‘몰방애집’, ‘말방이왕’이라고 불렸다. 

  



 

말방아는 1960년대까지 도내 마을마다 많게는 10여 기씩 설치돼 곡식을 도정하는 데 이용됐지만 

1970년대 들면서 산업화·기계화의 산물인 정미소에 밀려나면서 속속 자취를 감췄다. 

  

현재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와 신엄리의 말방아 2기가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채 보존되고 있다. 

하가리 잣동네의 말방아와 신엄리 당거리동네의 말방아는 ‘제주 애월 말방아’란 이름으로 1975년 

10월 국가 중요 민속자료 제32-1호, 제32-2호로 각각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하가리 잣동네 말방아는 300여 년 전 제작돼 1950년대까지 사용됐다. 신엄리 당거리동네 말방아

의 경우 제작 시기는 불명확하고 1975년까지 곡식을 찧고 빻는 데 이용됐다. 두 말방아의 아랫돌 

지름은 2m 내외고 윗돌의 지름은 약 1m로, 아랫돌의 폭이 두 배 가량 크다. 

  

특히 말방아는 옛 제주공동체를 지탱하던 수눌음 정신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마을 주

민들은 인근 돌산이나 계곡에서 말방아의 윗돌과 아랫돌을 잘라 마을로 굴려온 후 몰방애집을 지

어 설치한 후 곡식을 도정하는 작업까지 모든 과정에 수눌음 정신을 발휘했다. 

  

주민들은 계(접)를 조직해 말방아를 제작·운영했는데, 관혼상제를 돌보는 상부상조 조항까지 규정

에 담겨있었다. 또 주민들은 돌을 잘라 옮기는 과정에서 고단함을 잊고 격려하기 위해 노동요를 

불렀는데, 바로 ‘방앗돌 굴리는 노래’(안덕면 덕수리·제주도 무형문화재 제9호)다. 

  

김순이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과거 마을별로 보통 10가구나 그 이상이 모여 말방아를 공동

으로 만들어 사용했다”며 “수눌음 정신을 통한 소통으로 돌을 깨다 방아를 제작하고 관리하고 이

용하는 전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 공평한 이익을 누리도록 운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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